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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purposed to seek for a way to enhance the self-efficacy of 

students in dental hygiene department at deciding their careers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efficacy and the major satisfaction. 

Methods. The investigator conducted a survey targeting 253 students attending on dental 

hygiene departments in two 3-year-graduate colleges and 1 university located in Busan 

from May 1st to May 30th, 2013. The used research instruments were the major 

satisfaction questionnaire and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Short 

Form(CDMSES-SF). The survey was conducted in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The 

data was analyzed with SPSS (ver 12.0) and also conducted t-test, ANOVA and 

multi-regression analysis.  

Results. It was found that self-efficacy level of students in dental hygiene department 

was 3.22±0.38 point, and their major satisfaction level was  3.27±0.47 point. The factors 

enhancing the self-efficacy of students in dental hygiene department at deciding their 

careers were identified as the curriculum satisfaction, the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the recognition satisfaction. It was identified that more these elements were increased, 

the higher the self-efficacy level was enhanced. 

Conclusions. In order to enhance the self-efficacy of students in dental hygiene 

department at deciding their careers, it is considered that the curriculum should be 

organized carefully under reasonable plan, and there should be more active 

communication between professors and students as well as students each other. Bes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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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needs some educational programs to inspire the pride and sense of duty for the 

dental hygiene department. 

Key words :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Dental hygien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1. 서론

 현재 의료계는 치료와 예방에서 건강증진

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그에 따라 구강

증진에 대한 중요도 또한 높아지고 있으며  

구강보건과 교육을 담당하는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는 1965년 연세대학 부속 세브란스병원 의

학기술과에서 처음 치위생학과가 설립되었

으며, 2013년 현재 27개의 대학에 치위생학

과가 존재하는데 1년에 약 5000여명의 치과

위생사가 배출되고 있다.1) 3년 또는 4년 과

정을 마친 대학생들은 국가고시에 합격하고 

치과병원, 치과의원, 대학병원, 보건직 공무

원, 대학원 진학 등 다양한 진로를 선택하

게 되고 취업 후 경제활동과 함께 구강보건 

활동에 기여하게 된다
2)

.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이 점차적으로 확대

됨과 동시에 사회활동 기간은 늘어남에 따

라 개인의 업무능력을 높이고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자기개발을 해야 할 필요성이 증

대되고 있다. 이에 각 치위생학과 에서는 

학생들에게 직업기초능력 배양과 동시에 진

로결정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높여줄 수 있

도록 지도를 해야 하며, 학생들 또한 취업 

후에도 본인이 선택한 직업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올바르게 알고, 개개인

의 성장을 위해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

다고 생각 한다
3)

. 최근에 진로결정에 영향

을 주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연구들이 진

행되고 있으며 특히 가치관과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

인으로 연구되었다4).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은 1980년대 초반 

Hackett와 Betz
5)
에 의해 처음 연구 되었으

며,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

라고 정의된다.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은 개

인의 학업성취와 수행 등에 영향을 미치고, 

진로결정 수준, 진로태도 성숙, 진로탐색행

동, 직업적 정체감, 자존감 등에도 영향을 

미치며, 진로적응을 위한 성공적 행동의 결

정인자로 작용한다6,7). 김보경8) 등은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셀프리더쉽, 문제해결력 및 진로동기를 종

합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

발을 주장하였는데, 진로 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전공만족도를 높이

는 것이다. 

 전공만족은 자신의 전공영역에 대한 교육

적 측면의 심리적 충족수준을 의미하는데, 

본인이 느끼는 다양한 감정의 즐거움의 인

지적인 만족과 자신과 주위 사람들의 기대

가 달성되었음을 지각하는 지각적 만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9).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수의 수업 방법과 내용, 

공정한 평가, 학교 환경 등이 있으며, 전공

만족도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긍정적인 학

교생활과 자아실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10).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 효능

감과 전공만족도는 취업 후 전문직업인으로

써의 직무만족으로 이어져서 궁극적으로 국

민이 받는 구강보건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되며, 개인의 삶의 질 또한 향

상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치위생학과 

대학생들이 전문적인 능력과 함께 건강한 

직로의식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가치관과 함께 전공에 

대한 높은 만족도가 선행 되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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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위생학과 학생들

의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정도와 전공만족

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과 전공만족도에 영향

을 주는 요인을 연구하여 치위생 교육에 필

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2013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부산에 

소재한 3년제 2개 대학과 4년제 1개 대학의 

치위생과 학생 270명을 대상으로 사전에 연

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으며,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직접배포 하

여 연구하였다. 그 중 응답에 불성실 하거

나 이중 응답한 14명의 설문지를 제외한 

256명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연구방법

 설문지 구성은 일반적 특성 5문항, 학업특

성 4문항, 전공만족도 18문항,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 25문항으로 총 52문항으로 구성되

었다.

2.2.1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의 측정도구는 Taylor 와 

Betz11)가 개발한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단축형(CDMSES-SF)을 

이은경
12)

이 수정・보완한 설문지를 사용하

였다. 하위문항은 직업정보수집 5문항, 목표

설정 5문항, 계획수립 5문항, 문제해결 5문

항, 자기평가 5문항 등 25문항으로 구성되

었다. 설문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아

주 그렇다.’로 점수가 높은 쪽이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0.858로 나타났다.   

2.2.2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 검사를 위해 하혜숙
9)
등이 사용

한 설문지를 연구자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

완하여 사용하였다. 하위문항은 교과만족 6

문항, 수업만족 3문항, 관계만족 3문항, 인

식만족 6문항 등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설문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아

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로 점수가 높은 쪽이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측정도구의 신뢰

도는 Cronbach's α=0.793로 나타났다.  

  

2.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sion 12.0)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학업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

시하여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학

업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과 전

공만족도 수준은 t-test와 ANOVA를 활용하

여 평균비교를 하였다. 치위생학과 학생의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과 전공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에서의 유의수준은 

p<0.05로 검정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는 전체 253명으로 모두 여성

이었으며, 학년은 1학년이 80명(31.6%), 2학

년이 74명(29.2%), 3학년이 71명(28.1명), 4

학년이 28명(11.1%)이었다. 학제는 3년제 대

학이 163명(64.4%)로 4년제 대학 9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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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보다 많았으며, 학점은 아직 없는 경

우가 80명(31.6%), 3.0미만 24명(9.5%), 3.1이

상 3.5미만이 66명(26.1%), 3.6이상 4.0미만

이 61명(24.1%), 4.1이상 22명(24.1%)으로 나

타났다. 종교는 ‘있다’ 97명(38.3%), ‘없다’ 

156명(61.7%)로 나타났으며, 운동은 ‘한다’ 

35명(13.%), ‘안한다’ 218명(86.2%)로 나타났

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factor

                            N = 253

Variable Division N % 

Gender Female 253 100.0

grade

　

　

　

1 80 31.6

2 74 29.2

3 71 28.1

4 28 11.1

School 

system

3 163 64.4

4 90 35.6

Average 

Credit

　

　

　

　

No credit 80 31.6

 Less than 3.0 24 9.5

3.1 or over~

less than 3.5
66 26.1

3.6 or over~

less than 4.0
61 24.1

 4.1 or over 22 8.7

Religion

　

Yes 97 38.3

No 156 61.7

Exercise 

　

Yes 35 13.8

No 218 86.2

Total 　 253 100.0

3.2. 연구대상자의 학업관련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직무관련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출신고교는 실업계 고등학교 출

신이 48명(19.9%), 인문계 고등학교 출신이 

199명(78.6%), 보건고등학교 출신이 6명(2.4%)

로 인문계 고등학교 출신이 많았으며, 전공

수업에 대한 난이도는 ‘너무 어렵다’ 127명

(50.2%), ‘보통이다’ 126명(49.8%)로 나타났

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있다’가 171명

(67.6%), ‘없다’가 82명(32.4%)로 나타났으며, 

임상실습 경험이 ‘있다’는 145명(57.3%), ‘없

다’는 108명(42.7%)로 나타났다.   

Table 2. Study related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N = 253

Variable Division N %

Graduated 

high school　

Vocational 

high school
48 19.0

Academic 

high school
199 78.6

Medical 

service high 

school

6 2.4

Level of 

difficulty 

(study of major)

Very difficult 127 50.2

Normal 126 49.8

mentoring 

program

Yes 171 67.6

No 82 32.4

Clinical training
Yes 145 57.3

No 108 42.7

Total 253 100.0

3.3. 연구대상자의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

 연구대상자의 전체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

에 평균 3.27±0.47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

로 살펴보면 교과만족이 3.21±0.51점, 수업

만족이 3.06±.058점, 관계만족이 3.11

±0.64점, 인식만족이 3.71±0.63점으로 나타

났다. 

 연구대상자의 전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3.22±0.38점으로 나타났다.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직업정보수집이 3.23

±0.45점, 목표설정이 3.24±0.47점, 계획수립

이 3.10±0.48점, 문제해결이 3.18±0.50점, 자

기평가가 3.32±0.46점으로 나타났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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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major satisfaction(Mean±SD)

Course

satisfaction

Class

 satisfaction

Relationship 

satisfaction

Recognition 

satisfaction

Graduated high school

 Vocational high school 3.08±0.45 2.91±0.57 2.96±0.71 3.55±0.59

 Academic high school 3.25±0.52 3.10±0.58 3.14±0.63 3.76±0.63

 Medical service high school 2.94±0.55 3.00±0.69 3.33±0.63 3.36±0.72

p 0.05 0.14 0.16 0.04

Level of difficulty (study of major)

 Very difficult 3.05±0.51 2.94±0.53 3.03±0.65 3.69±0.57

 Normal 3.37±0.47 3.18±0.61 3.91±0.63 3.73±0.69

p 0.58 0.09 0.42 0.05

Table 3. Levels of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Classification
Score

(Mean ±SD)

major satisfaction

 Course satisfaction 3.21±0.51
*

 Class satisfaction 3.06±.058

 Relationship satisfaction 3.11±0.64

 Recognition satisfaction 3.71±0.63

Total 3.27±0.47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Collection of

 job information
3.23±0.45

**

 Establishment of target 3.24±0.47

 Planning 3.10±0.48

 Problem solution 3.18±0.50

 Self evaluation 3.32±0.46

Total 3.22±0.38

*,**:1-5

3.4. 연구대상자의 학업특성에 따른 전공만

족도

 연구대상자의 학업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요인 분석결과 임상실습경험에 대해서는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학교에서

는 인문계 고교를 졸업한 경우 교과만족

(p=0.05)과 인식만족(p=0.04) 영역에서 높게 

나타났고 보건고등학교 졸업한 경우 가장 낮

게 나타났다. 전공과목의 난이도는 ‘보통이

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인식만족(p=0.05) 

영역에서 높게 나왔으며,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낮게 나타났다. 멘토링 프로그

램은 ‘있다’라고 한 경우 인식 만족(p=0.04)에

서 높게 나타났다(Table 4). 

3.5. 연구대상자의 학업특성에 따른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

 연구대상자의 학업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요인 분석결과 출신고교, 전공

난이도, 임상실습유무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계획수립 영

역(p=0.00)과 문제해결 영역(p=0.02)에서 높

게 나타났다(Table 5).  

3.6. 연구상자의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의 관계

 연구대상자의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전체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을 종속변수로 한 후 

다중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교과만족, 관계만족, 인식만족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R2=33.4, p<0.000)

(Table 6). 

Table 4. Comparison of major satisfaction by study related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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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oring program

 Yes 3.21±0.49 3.09±0.59 3.12±0.66 3.72±0.61

 No 3.21±0.56 3.00±0.56 3.08±0.62 3.71±0.68

p 0.78 0.12 0.25 0.04

Clinical training

 Yes 3.16±0.48 2.99±0.55 3.02±0.63 3.62±0.65

 No 3.26±0.55 3.15±0.61 3.23±0.65 3.84±0.59

p 0.13 0.28 0.64 0.23

Table 5. Comparison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by study related characteristics 

Variable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Mean±SD)

Collection of

job information

Establishme

nt of target
Planning

Problem

solution

 Self

 evaluation

Graduated high school

 Vocational high school 3.18±0.48 3.18±0.49 3.18±0.50 3.18±0.51 3.18±0.52

 Academic high school 3.24±0.45 3.23±0.47 3.11±0.48 3.18±0.49 3.32±0.46

 Medical service high school 3.40±0.28 3.43±0.38 3.03±0.57 3.16±0.75 3.43±0.29

p 0.47 0.56 0.86 0.98 0.76

Level of difficulty (study of major)

 Very difficult 3.19±0.43 3.20±0.48 2.99±0.46 3.11±0.46 3.23±0.43

 Normal 3.28±0.47 3.29±0.45 3.22±0.47 3.24±0.53 3.40±0.48

p 0.099 0.924 0.419 0.085 0.256

mentoring program

 Yes 3.23±0.44 3.28±0.47 3.11±0.51 3.23±0.51 3.34±0.47

 No 3.24±0.47 3.17±0.45 3.09±0.40 3.07±045 3.26±0.44

p 0.733 0.133 0.00 0.02 0.68

Clinical training

 Yes 3.21±0.46 3.26±0.47 3.13±0.49 3.21±0.49 3.31±0.48

 No 3.26±0.44 3.22±0.46 3.07±0.45 3.13±0.51 3.33±0.44

p 0.244 0.19 0.435 0.527 0.052

Table 6. Relationship of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Variable β(S.E) t P

 constant 1.57(0.19) 8.29 0.000

   Average Credit 0.04(0.02) 2.32 0.021

   Graduated high school -0.01(0.04) -0.35 0.722

   Clinical training 0.00(0.06) 0.00 0.996

   Course satisfaction 0.19(0.52) 3.75 0.000

   Class satisfaction 0.06(0.04) 1.33 0.184

 Relationship satisfaction 0.09(0.03) 2.47 0.014

 Recognition satisfaction 0.12(0.03) 3.28 0.001

F = 17.44, P<0.000

R
2 = 33.4

 Dependent variable :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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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본 연구는 치과위생과 학생의 진로결정 자

기 효능감과 전공만족과의 관계를 분석함으

로써 치과위생과 학생들의 효과적인 수업 

및 진로 지도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

여 연구하게 되었다. 

 부산의 치과위생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수준은 

5점 만점에 3.22±0.38점으로 나타났다. 서울

의 4년제 대학의 인문, 사회 자연계열 대학

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백13)의 연구(3.59±0.56

점) 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평균이상의 수준을 보여주었다. 서울과 지

방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14)의 연구에

서는 지방에 있는 대학교 보다 수도권 지역

의 대학생이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이 높다

고 하였는데, 이는 수도권 지역의 대학생이 

입시성적이 높고 학습몰입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결과에 

대해 좀 더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비서학 전공생을 대상으

로 한 유
15)

의 연구(2.65±0.03점) 보다는 높

게 나타났으나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생연구가 없어 정확하게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위영역에서는 목표설정

(3.24±0.47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계획

수립(3.10±0.48점)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모든 영역에서 평균이상의 점수가 나온 것

은 치과위생사라는 진로를 어느 정도 예상

하고 있는 치위생 전공생들의 특성이 반영

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전공만족 수준은 5점 만점에 3.27±0.47점으

로 나타났는데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
16)

 의 3.19±0.71점 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슷한 대상인 보건계열 

학생과 비교했을 때 방사선학과 3.38±0.62

점, 임상병리학과 3.37±0.56점, 물리치료학과 

3.45±0.50점17), 간호학과 3.54±0.49점18)으로 

나타나 치위생과 학생이 보건계열 중에서 

전공만족도가 낮은 학과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으로 살펴보면 인식만족이 3.71±0.63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16) 의 연구에서

도 인식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치위생

과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업만족이 3.06±0.58점으

로 가장 낮게 나타나 전공만족 전체를 높이

기 위해서는 학과에서 수업진행방식을 좀 

더 흥미롭게 구성하고 수업 매체의 다양성

을 추구하여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교

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와 학생이 노

력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전공만족도의 하위영역

에서 교과만족, 관계만족, 인식만족이 높을

수록 진로 자기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임19), Nauta20) 등의 연구에서도 전공

만족도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은 정의 상

관관계가 있다고 연구되었는데 전공에 대한 

만족이 클수록 학생들은 효과적인 진로결정

을 위해 필요한 활동이나 신념이 높아지게 

되고 나아가 취업 후 치과위생사의 직업몰

입이나 자기 효능감, 직무만족 등이 높아질 

것 이라고 기대된다. 

 이러한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

실적인 교과과정 운영 및 재정립을 고려해

야 하며 학생이 해당 정공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면담, 지도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16). 

 본 연구의 제한점은 조사대상이 일부 대학

생의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

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고, 단

면연구 이므로 진로결정 효능감에 영향을 미

치는 변수들 과의 관련성은 파악할 수 있으

나 인과관계를 규명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하지만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결

정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없었기 때

문에 본 연구에서 이러한 영역들의 기초 자

료가 될 수 있음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5. 결론

 본 연구는 부산에 소재한 3년제 2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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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4년제 1개 대학의 치위생과 학생 270명

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 수집 기간은 

2013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였다. 자

료의 분석은 SPSS (Ver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t-test, ANOVA, 

다중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치위생과 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평균 점수는 3.22±0.38점으로 ‘자기

평가’ 요인이 3.32±0.46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계획수립’ 요인이 3.10±0.4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둘째, 치위생과 학생들의 전공만족도 평균 

점수는 3.27±0.47점으로 ‘인식만족’ 요인이 

3.71±0.6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

업만족’ 요인이 3.06±0.5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셋째,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과 전공만족도 

와의 관계는 교과만족, 관계만족, 인식만족

이 높을수록 진로 자기 효능감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치위생과 학생의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과 전공만족도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년의 수

준에 맞는 교과목 편성과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수법을 다양하게 개발하

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수는 학생과의 

지속적인 상담과정과 진로지도를 통해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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